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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업계 숨통 끊는 한·중 FTA 강력 반대한다! 
자구 생존해 온 오리업계 숨통 끊으려하는 정부는 대오 각성하라!

10번째 오리데이가 개최되던 지난 5월 2일, 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국내산 오리고기를 널리 알리고 많이 소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오리데이

에 국내 오리산업의 숨통 끊는 한·중 FTA 공식선언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20년 전 UR 체결시에도 오리산업을 전면 개방해 90년대 중국산 저급 오리고기가 국내

에 판을 치도록 방관해 왔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질 나쁜 중국산 오리고기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친 엄청난 편견과 오명을 씻

기 위해 다시 1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EU,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농축산업계는 이미 공황상태에 빠져 있고 정부는 기존 농축산 

정책을 FTA 대응책으로 끼워 맞추며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섣부른 무역개방이 낳은 결과는 또 어떠한가. 미국산 쇠고기의 BSE 안전성에 대해 맹신하며 무

조건적인 수입과 함께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광고로 국민들을 현

혹해 오더니 결국 터지고야 말았다. 

이 시점에서 정부에게 묻고 싶다. 과연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인가!  

중국은 농축산대국이자 특히 세계 최대 오리생산국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을거리 

안전성 사고가 많은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더욱이 중국은 AI 상시국으로 분류돼 생육수입이 

금지된 2000년대에도 열처리가금육의 멜라민, 클로람페니콜(항생제) 검출 등 끊임없이 안전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만에 하나 한·중 FTA로 또다시 중국산 오리 생육이 무분별하게 수입됐을 때 지금 미국산 소고

기 BSE 사태와 같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일관 할 것인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아 언제까지 이 같은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할 것인가! 

이에 우리 협회는 정부의 한·중 FTA 협상 추진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미국, 

EU FTA와 같이 무대포 식 밀어붙이기를 계속한다면 전국의 오리농가는 물론 전 농축업계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동단결하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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